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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코 드라이빙은 운전자에게 차량 성능을 알려주는 피드백 정보의 사용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운

전자에게 운전하는 동안 순간 연비를 표시하는 피드백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약 67km의 도로

를 주행하면서 상용차의 OBD 포트로부터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연료 효율에서 관찰된 변화는 연비

가 10.6%가 향상되었다.

ABSTRACT

Eco driving comprises the use of feedback information that informs the driver of vehicle performance. This

paper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feedback device that reported instantaneous fuel economy to drivers

while driving. We took the measurement by getting data through OBD port from commercial vehicle covered

67 km on road. The changes observed in fuel efficiency were established 10.6 % improvement in fuel

economy.

키워드

에코 드라이빙, 연비 효율, 차량 정보, 패턴 분석

Ⅰ. 서 론

최근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친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에너지 절약 등을 지향

하는 에코 드라이빙을 홍보하고 있다. 경제속도를

유지하여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하여 연비를 향상시키는 운전습관을 통해

기름값 절약과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경제

운전 방법을 실천하자는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

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발 빠르게 ‘에코드라이브

캠페인’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으며, 시민뿐만 아

니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할 경우, 연간 자동차

배출가스를 30%절감(약 2,700만톤)하고, 연간 석

유에너지를 100억 리터 절약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연간 교통사고를 30%절감(약 6만건)할 수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화물 트럭과 같은 상용차의 에

코 드라이빙 판단을 위한 주행 패턴 분석을 수행

한다. 상용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CAN을 이용

하여 수집하고, 급가속/급정지, 공회전, 연료소모

량, CO2 배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를 부

착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효율을

분석한다.

Ⅱ. 시험 환경

에코 드라이빙 효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환

경은 그림 1과 같다. 주행시 차량 내부 정보를 이

용하여 에코 드라이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운

전자는 이를 통해 개선된 주행을 하게 된다.

그림 1. 시험 환경 구성

상용차용 주행 데이터 IF 모듈은 차량의 O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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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에서 CAN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여 RS-232로 전달한다. 속도, RPM,

액셀러레이터 각도, 브레이크, 인젝터 연료 분사

량, 누적연비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와 같이

총 26바이트(STX, ETX 각 1바이트, 데이터는 속

도, RPM, 액셀러레이터 각도, 브레이크, 인젝터

연료 분사량, 누적연비 각각 4바이트 ASCII 형태)

로 구성된다[5].

그림 2. 데이터 구성

그림 3은 데이터 로거 프로그램으로 RS-232

(232-to-USB 변환) 데이터를 수진하여 6가지 데이

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3. 데이터 로거 프로그램

Ⅲ. 시험 결과 및 분석

마이티 (3.5톤, 2011년식, 자동변속기, 경유) 차

량을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분당-북천안 경로

(64.4km)를 반복 주행하면서 차랑 정보를 측정하

고, 연비 효율을 계산하였다. 하행구간에서는 평

소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주행하고(일반),

상행구간에서는 별도 제작된 에코드라이빙 정보

제공 장치를 통해 급가속/급정차, 연비 등을 확

인하면서 주행(에코)하였다.

그림 4. 시험 경로

그림 5는 에코드라이빙 정보 제공 장치(하이패

스에 포함시킴)와 차량 데이터 로거를 탑재한 차

량 내부 모습이다.

그림 5. 차량 내부

그림 6은 수집된 차량 정보이다. 속도, RPM,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정도를 구간별로 나누고,

전체 주행 시간동안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

면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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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집된 차량 정보

그림 7. 분석 결과

그림 7에서 에코 주행의 경우는 정속으로 주행

하는 비율이 높고 액셀러레이터를 급격히 밟는

비율도 낮음을 확인하였다.
표 1은 일반에 비해 에코 주행 시 얻을 수 있

는 효율로 식(1)과 같이 정의하여 산출한 결과이

다.

효율 일반연비
일반연비에코연비

× (1)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춘계종합학술대회

- 960 -

표 1. 효율 결과

1차
거리

[km]

연료

[L]

연비

[km/L]

효율

[%]

일반 66.63 7.58 8.79
12.24

에코 67.08 6.80 9.86

2차
거리

[km]

연료

[L]

연비

[km/L]

효율

[%]

일반 66.74 7.49 8.91
9.03

에코 67.47 6.95 9.71

두 번의 시험에서 운전자가 에코 주행을 인식

하고 운전을 했을 경우 평소 운전 습관보다 약

10.6% 정도의 연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물 트럭과 같은 상용차의 에

코 드라이빙 판단을 위한 주행 패턴 분석을 수행

하였다. 상용차에 연비와 급가속/급정지 등의 정

보를 제공하는 장비를 부착하여 운전자에게 정보

를 제공했을 때 연비 효율을 분석하였다. 약

67km의 분당-북천안 구간을 주행한 결과 평소

운전 습관보다 약 10.6% 정도의 연비 개선 효과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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